
EU, 이란산 천연가스 금수 검토
추가 경제제재 조치로 공감대 형성 … 10월15일 회담 후 확정

유럽연합(EU)이 이란산 석유에 이어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금수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U 관계자는 10월4일(현지시간) “이란산 가스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

혔다.

EU 회원국들은 이란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EU에서 영향력이 높은 국가들이 가스에 대해서도 추가로 금수조치를 내리자는 방

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10월15일 룩셈부르크에서 회담을 가진 후 이란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 방안을 확정

할 예정이다.

현재도 이란산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출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경제제재가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확대된다면 이란의 경제난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7월1일부터 회원국의 보험사·재보험사가 이란산 원유 수송 선박에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

식으로 이란산 석유에 대해 금수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이란산 석유 수출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

고 있다.

원유 수출은 이란정부 수입의 90%, 외화수입의 80%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나,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 때문

에 이란 통화인 리알화의 가치절하는 계속되고 있다.

2012년 들어 리알화는 미국 달러화 대비 가치가 80% 이상 폭락했다.

특히, 10월 들어 리알화 가치가 40% 가까이 떨어지고 금값도 오르면서 정부를 겨냥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

지고 있어 일부에서는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년)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

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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